
조동종 사상으로 선종 집대성 

송대 이후 중국 선종의 흐름은 선교일치 선정

일치 특히 삼교일치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

다. 이러한 선종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는 시대

가 지니고 있었던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

음을 간과할 수 없다. 수ㆍ당의 찬란했던 불교사

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중국인들은 새로운 관

점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세우고자 했다. 특

히 송대로 접어들면서 신유학이라는 새로운 이념

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였

고, 이때 불교계도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

면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발전된 방향

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곧 삼교일치라는 새로

운 사상적 융합을 주장했다. 이후 송·명·원·

청대를 거치면서 불교역사에서 이름을 떨친 대부

분의 고승들은 모두 삼교일치를 주장했다. 명말

의 고승인 각랑 도성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

탕으로 유불일치의 사상적 집대성을 이룩한 선사

이다. 또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동원하는 등 동서

분주하면서 쇠락해가는 명나라를 지켜내는 데 평

생을 바쳤던 인물이기도 하다. 

각랑 도성(覺浪 道盛ㆍ1592~1659)은 명나라 말

엽 조동종의 선승이며, 조동종의 사상으로 선종

을 집대성한 인물로서 별호는 장인(杖人)이다. 

속성은 장(張)씨이고 복건성의 포성(浦城)인이

다. 19세에 출가했으며, 명대 만력 44년(1616) 강

서동암(江西董岩)에 주하는 무명 혜경(無明 慧經

ㆍ1548~1618, 명나라 말엽 조동종의 승려)선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가 구족계를 받았

다. 오래지 않아서 그는 또 무명 혜경(無明 慧經)

의 제자인 원경(元鏡)문하에서 선법을 배웠다. 득

법 후 강남 각지를 유역하면서 40여 년 동안 선법

을 전법했다. 그는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즉 불교경전 어록 및 유학 노장학 등 내외에 관한 

백여 종의 책을 편찬했다. 이외도 그의 제자 대성

(大成), 대기(大奇)가 집성한 <천계각랑성선사어

록(天界覺浪盛禪師語錄)>12권, 대성, 대준(大峻)

이 편찬한 <천계각랑성선사전집(天界覺浪盛禪師

全集)> 33권, 진단충(陳丹衷), 모찬(毛燦) 등이 편

집한 <장인수집(杖人隨集)> 2권, <천계각랑성선

사가화어록(天界覺浪盛禪師嘉禾語錄)> 1권 등이 

있다. 또 법제자가 27인이나 된다고 하며, 특히 명

말 난세를 피해서 그에게 계를 받은 명사제자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는 명나라 유민이었는데, 조동종의 선사로서 

유가의 색채를 농후하게 지닌 인물이다. 그는 유

가로써 종(宗)을 삼아서 도교와 불교의 회통을 주

장하면서, 삼교회통을 실현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또 그는 명나라가 망해가는 시

점에서 애국정신이 충만했고, 명말 청초 선종의 

쇠락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명나

라 유민으로 항청(抗淸)의 기치를 들었던 선사이

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행동은 그가 집대성한 저

술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그의 다작 가운데 하나

인 시작(詩作)에 보면 이윤(伊尹), 관중(管仲), 장

량(張良), 제갈량(諸葛亮) 등에 대해서 찬송을 하

는 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역사에서 군주

가 무능력했거나, 혹은 망하고 쇄락해가는 나라

를 도와서 일으킨 현신(賢臣)들로 묘사되고 있으

며,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도 아마 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러한 그의 영향

으로 인해서 명ㆍ청(明ㆍ淸)사이에 많은 사대부

들이 그를 따라서 출가를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대부들이 앞을 다투어 그의 저작에 서를 

쓰기도 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명나라 때 관료 및 

청나라 신 관료 및 귀족들도 포함되어있다.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많은 반청(反淸)인사들

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반은 의사이고, 반은 승

이 되었다(半爲義士半爲僧)”고 했는데, 사실은 

의사(義士)와 승(僧)은 왕왕 합해서 일체(一體)

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풍토에서 승려가 된 유명

한 인물로는 진사인 예가경(倪嘉慶), 방이지(方

以智), 전징지(錢澄之), 영남삼대가(嶺南三大家)

의 한 사람이자 시인인 굴대균(屈大均)등이 있는

데, 이들은 모두 각랑 도성의 제자가 되었다. 이러

한 현상은 곧 그가 당시 많은 유가의 사대부들에

게 많은 존경과 추앙을 받은 방증이기도 하다. 그

래서 그는 ‘진도고승(眞道高僧)’과  ‘충신열사

(忠臣烈士)’라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그는 멸망해가는 명나라의 관

(官) 군(軍) 민(民) 선(禪) 등을 일체로 보고 이들

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당시 명대의 많은 

유명한 유학자 및 관료들이 명대가 멸망하는 것

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승려가 되기도 했다.  

 

유불합일 사상은 각랑 도성의 중심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진정한 유학은 불교를 피할 필요

가 없고, 진정한 불교는 유교가 아닌 것이 없다”

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 특히 사대부들이 탄복해

서 명망 있고 권세 있는 왕공대신들이 문을 두드

려서 입실하였고,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각랑 도성은 불교를 집대성하였는데, 즉 불교

의 각종 종파를 모아서 전서(全書)를 이루었으

며, 곧 선종으로써 각 종파를 통섭했다. 그는 말

하기를 “불보살 및 모든 조사들이 출세(出世)하

신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시종 본말이 모

두 깊고 심오한 것으로 가지가지의 경ㆍ률ㆍ논

장ㆍ정토ㆍ지관ㆍ참회 등의 법으로 종파(宗派)

를 시설한 것도, 또한 깊고 심오한 시종의 본말

을 끊어 선종으로 섭해서 불조를 모아 대성(大

成)을 이루었다. 이미 더 이상 나타낼 것이 없다”

고 했다. 즉 한 몸에 모든 것을 포함했다는 의미

로서, 일체 불교의 실천수행 및 이론들을 모아서 

하나의 선종에 모두 포함시켰다는 뜻이다. 또 그

는 말하기를 “저 5경이 비록 하나의 전집이 되

었지만, 시ㆍ서ㆍ예악ㆍ춘추도 또한 각각 본경

에 전집이 있는 것을 방애하지 않는 것처럼, 지

금 함께 종문(宗門)의 조사를 모아서 달리 하나

의 통(統)을 지어서 대전(大全)을 삼았을 뿐만 아

니라, 곧 경(經)ㆍ율(律)ㆍ론(論)ㆍ관(觀)도 또

한 각각 통(統)이 있어서 하나의 전집을 만들었

다. 저 선(禪)에는 스스로 오종(五宗)이 있어서 

통경(統經)을 삼았고, 스스로 오교(五教)가 있어

서 통율(統律)을 삼고, 스스로 오부(五部)가 있

어서 통론(統論)을 삼았고, 스스로 오섭(五攝)

이 있어서 통(統)을 삼았다. 그러나 나의 경(經)

ㆍ율(律)ㆍ논(論)ㆍ선(禪)ㆍ정(淨) 등은 불자(佛

者)의 대통(大統)이고, 바로 저 시(詩)ㆍ서(書)

ㆍ예(禮)ㆍ이(易)ㆍ춘추(春秋)는 유교의 대통

(大統)이다. 경ㆍ율ㆍ논ㆍ선ㆍ정 등은 각각 통기

(統紀)가 없다. … 곧 제당(諸堂)에서 성인을 선

택하고, … 고로 내가 조도(祖圖)를 모아서 만들

었으니, 곧 경ㆍ율ㆍ논ㆍ정ㆍ지관ㆍ참회법 등

을 알아서, 다 마땅히 각각 그 종(宗)을 모아서 대

전(大全)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즉 그는 여기서 

경ㆍ율ㆍ논ㆍ정(淨)ㆍ선 등에 또한 각자 통(統)

이 있다고 여겼다. 다만 그것들은 소통(小統)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소통(小統)은 반드시 대

통(大統) 가운데로 돌아가야 하고, 선성장(選聖

場ㆍ성인을 선택하는 장소)의 총체를 이룰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大統)은 반드시 소통

(小統)을 바탕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서로 배척해

서도 안 된다고 여겼다. 때문에 반드시 ‘대통’은 

‘소통’이 승인하는 기초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대통과 소통의 관계를 사계절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역시 선종의 지위를 우위

에 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회통의 

최후를 모두 조동종으로 회귀시켰는데, 곧 조동

종으로 선종 오종의 종지를 삼았다.  

그는 또 경ㆍ율ㆍ논ㆍ관ㆍ선을 일세통사시(一

歲統四時)의 비유로 오가(五家)를 비교해서 오종

(五宗)간의 통섭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즉 경

은 곧 발연(勃然ㆍ무성 왕성한 것) 개발하는 것이 

봄과 같고 율은 곧 찬연부진(燦然敷陳ㆍ찬란하고 

풍성하게 펼쳐진 것)한 여름과 같고, 논은 곧 늠

연정핵(凜然精覈ㆍ매우 위엄이 있고 엄하고 정

교하다)한 가을과 같고, 관(觀)은 곧 명연청철(冥

然清徹ㆍ고요하고 맑고 깨끗하다)과 같은 겨울

과 같고, 선은 곧 혼연통흡(渾然通洽ㆍ 혼연해서 

잘 통한다)해서 마치 세월을 말없이 운용하는 것

과 같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비교로써 선과 기

타 ‘소통’과 차별을 두었으며, 동시에 선을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지고무상(至高無上)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는 선종의 오대 종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였는데, 곧 “오직 선종으로 비교하자면, 

위앙종은 곧 봄의 생장(生長.生育)과 같고, 임제

종은 곧 여름의 발로(發露ㆍ분명하게 드러내다)

와 같고, 운문종은 곧 가을의 엄격함과 같고, 법

안종은 곧 겨울의 맑고 깨끗한 것과 같고, 조동종

은 곧 사계절을 통화(統化)하는 것과 같다. 이것

은 대충 비교한 것으로 이와 같이 섭수하고 절복

(折服)했을 뿐이다. 어찌 위앙 임제 조동 운문 법

안의 종지에 우열과 같고 다름이 있겠는가?”라고 

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가 집대성한 사상은 

곧 선종을 통해서 불교 전체를 회귀시킨 것이 특

징이라고 하겠다. 특히 선종의 가운데서도 조동종

으로 선종 오가를 통섭하고, 최후에는 조동종으로 

일체불교를 통섭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사실 그

의 집대성의 목적은 우선 선종을 우위에 두고, 마

지막에는 조동종을 가장 우위에 두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명말 청초의 불교의 발전과정을 살

펴보면, 그 이면에는 당시 종파간의 반목 모순 투

쟁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의 중국선종은 오가 중에서 3가가 이미 역사 속

으로 자취를 감춘지가 오래 되었고, 오로지 임제

종과 조동종만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조

금 더 역사를 소급해 보면, 마조 도일의 계통인 홍

주종에서 임제종이 발생을 하였고, 석두 희천의 

계통인 석두종에서 조동종이 발생되면서, 이 두 

종파는 장기간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면서 화합을 

하지 못했다. 이미 명말 청초에 이르러서는 양가

의 투쟁은 매우 격렬하였다고 전해진다. 

청초에 임제종의 승려인 감박 성총(憨璞 性聰), 

옥림 통수(玉林 通琇), 공계 행삼(筇溪 行森), 목

진 도민(木陳 道忞) 등은 순치황제의 부름을 받

고, 참선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정도로 

자주 황궁을 출입했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결과

로 황제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면서 임제종의 지

위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조동종은 자연히 임

제종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임제종이 정치세력

의 외호를 받으면서 조동종은 큰 타격을 받기 시

작했다. 그 예로서 선권사(善權寺)를 놓고 장기간 

투쟁 중에 보인 임제종 승려들의 태도를 보면 더

욱더 선명해진다. 완전히 불교에서 주장하는 육

화(六和)정신을 위배하는 행동을 했다고 전해진

다. 이렇듯 조동종은 정치상에서 외호를 받지 못

했지만, 다만 반대로 사상적으로 반격을 할 수는 

있었다. 때문에 각랑 도성은 조동종으로 전체 선

종을 통섭해서 일체 불교를 집대성한 것도, 이러

한 당시의 환경을 극복 내지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로, 혹은 임제종을 반격하는 방법 가운데 하

나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동국대 강사〉

현견 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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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 이후의 ‘삼교일치’ 새경향

각랑, 유불일치 사상적 집대성

선종으로 불교 각 종파 통섭해

그림·강병호

한국스틸 고건축
국내최초·벤처기업

저렴한 비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사 업 부

✽ 바늘 끝같은 정교함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스틸대웅전 ㅣ 스틸한옥 
일주문 ㅣ 한옥카페 ㅣ 문중재실 
전시장 ㅣ 한옥인테리어ㅣ 농막

수 강 생 모집안내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귀장술비법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수강특전

문의안내
02)741-0495~6

찾아온 (시간·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